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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권

나    운   영

   

      「작곡은 독일 사람이 하고, 연주는 불란서 사람이 하고, 노래는 이태리 사람이 하고, 감상은 영국 사람이 하

고, 표는 유태인이 팔고, 돈은 미국 사람이 낸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이에 구태여 사족을 붙인다면  「한국 사람은 초대권을 좋아한다.」고 나 해 

둘까….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짜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만 같다. 오랜 세월을 두고 피땀 흘

려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빚을 얻어 대관료를 물고, 프로그램, 포스터, 티켓을 만들고, 공짜 

초대권을 마구 뿌려도 텅텅 빈 홀에서 발표를 하고는 빚 때문에 영영 주저앉아 버리게만 되니 이 무슨 팔자일까?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소위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들고 가는 것이 오가는 정인데 

유독 음악회 때만은 공짜 초대권을 바라는 그 염치없는 마음, 그릇된 습성이 도대체 언제부터 싹텄을까? 음악회

란 제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날 우리 음악계의 발전이 이다지도 더딘 까닭이 초대권 남발 때문

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다.

    값비싼 음악회는 초만원을 이루는데 초대권을 많이 뿌린 음악회일수록 한산하기 짝이 없으니 이게 웬일일까? 

초대권을 마구 뿌리는 음악회는 값이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빈 홀에서 혼자 연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대권을 

없애자! 초대권일랑 아예 주지도 말고 또한 받을 생각조차 말자!

    하지만 뜻밖에 초대권 한 장을 보내온다면 회원권 서너 장을 사 들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서 경청한 다

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던지는 풍토가 아쉽구나. 한편 적어도 기성인의 경우 그 음악회가 연구 발표회이건 흥

행이건 — 초대권을 받았을 때에는 밤 사이에 시들어 버리고 말 꽃다발 대신에 차라리 금일봉을 들고 가주는 것

이 에티켓이 아닐까? 소위 창간호 겸 폐간호 격으로 첫 번 발표회로 재기불능이 되지나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기 위해….

 <1973. 11. 3. 한국일보> 


